
8

축구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전북, 국가대표 출신 DF 홍정호와 4년 계약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국가대
표 출신 중앙수비수 홍정호(31)까지 품
었다.

K리그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2일
“전북이 지난 주말을 즈음해 홍정호를
완전 영입했다. 아직 세부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은 계약기간 4년을 제시
하면서 선수에게 굳은 신뢰를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2018시즌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유니폼을 입은 그는 임
대 신분으로 뛰었다.

전북은 홍정호의 완전 영입을 위한 작
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다(2019년
12월 3일자 스포츠동아 6면 보도). 지난
시즌 홍정호, 김민혁(28)과 함께 후반기
뒷문을 책임진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
(28)이 병역 의무를 위해 군 팀 상주 상
무로 향하면서 전북은 수비 보강이 절실
했다.

실제로 겨울이적시장에서 가장 초점
을 맞춘 부분도 디펜스 안정이었다. 전
북은 무앙통 유나이티드(태국)에서 활약
한 2018러시아월드컵 멤버 오반석(32)
을 데려왔고,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올
초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구자
룡(28)을 영입했다. 여기에 홍정호를 붙
잡은 건 화룡점정이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홍정호는
원 소속 팀인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
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었다. 선
수 본인은 장쑤 복귀에 무게를 싣지 않
았으나 규정대로라면 거액의 이적료 발
생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장쑤가 꼭 아니더라도 홍정호
에게 관심을 가진 팀들은 상당히 많았
다. 축구계에선 한국인 장외룡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충칭 당다이 리판
과 허베이 화샤 싱푸 등을 홍정호의 유
력한 차기 행선지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지
만 전북은 포기하지 않았다. 두 시즌 동
안 전주성을 누비며 K리그 55경기(3골)
에 나선 베테랑에게 적극 구애했고, 4년
이라는 장기계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
다. 30대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한 셈이다. 물론 슈퍼리그가 올해부
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한 것도 상당한
호재가 됐다.

전북은 뒷문 걱정을 완전히 덜었다.
바이아웃 150만 달러(약 17억 원·추정
치)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각지
의 러브 콜을 뿌리치며 팀과의 의리를
지킨 김민혁과 함께 홍정호, 오반석, 구
자룡으로 중앙수비진의 더블 스쿼드가
완전히 구축됐고, 그동안 팀 사정에 따
라 중원과 후방을 바삐 오가야 했던 ‘다
용도 자원’ 최보경(32)이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아갈 수 있게 됐
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홍정호 품은 전북, 뒷문 걱정 지웠다
슈퍼리그 아시아쿼터제 폐지가 호재
장기계약 조건으로 베테랑 사로잡아
오반석·구자룡이어수비진완벽보강

새 시즌을 앞두고 수비 보강에 열을 올린 전북은 앞선 두 시즌 동안 임대 신분으로 활약한 국가대표 출
신 베테랑 홍정호와 4년 계약하면서 최상의 뒷문을 구축하게 됐다. 스포츠동아DB

후끈하다. 쌀쌀한 칼바람도 느끼지 못한
다. 2020시즌을 K리그1에서 맞이할 광주
FC의 동계전지훈련 분위기다. 지난해 K
리그2 우승으로 승격한 광주는 2일 전남
순천에 캠프를 차렸고, 점차 강도를 높이
며 담금질에 여념 없다.

태국 치망마이에서 진행될 2차 훈련에
앞서 16일까지 잡힌 순천 캠프의 화두는
체력이다. 어쩌다 주어지는 휴식 일을 제
외하고 오전·오후, 때론 심야까지 빡빡한
일과가 계속된다. 하이라이트는 지옥의 고

통을 맛보는 서킷. 10개 이상 세부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이 훈련이 다가오면 선수들
은 입맛을 잃는다. “온 몸의 근육과 힘을
전부 쏟아야 한다. 훈련 다음날 아프지 않
은 부위가 없다고 할 정도”라며 광주 관계
자가 귀띔했다.

이처럼 광주가 강한 육체를 강조하는 이
유는 분명하다. 장기 레이스, 생존경쟁까
지 겹친 상황을 버티려면 상대보다 한 걸
음 더 뛰어야 한다고 본다. 광주는 K리그
2에서 5패만 내줬으나 올해는 다르다. 승

리의 짜릿함보다 패배의 아픔이 잦아질 수
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나 육
체도 정신력에 영향을 준다.

다행히 선수단 상태는 좋다. 최근 순천
에서 만난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위기
감을 느껴서인지 휴식기부터 몸을 잘 만들
어 왔다. 생각 이상으로 좋다”고 했다. 두
번의 강등, 또 두 번의 승격을 경험한 광주
는 더 이상 아픔 없는 확실한 정착을 바라
본다. K리그1 롱런을 향한 광주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순천 ｜ 남장현 기자

K리그1 롱런꿈꾸는광주의 ‘뜨거운겨울’ 순천캠프서지옥의체력훈련
박진섭 감독 “선수들 몸 최상”

광주 박진섭 감독

5년 만에 K리그1에 승격
한 부산 아이파크가 12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풀
백 윤석영(30)을 임대 영
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0년 1월 10일자 스포

츠동아 8면 단독보도). 2009년 전남 드래
곤즈에서 K리그에 데뷔한 윤석영은
2013년 퀸즈파크레인저스(잉글랜드)로 이
적하며 한국선수 역대 11번째 프리미어리
거가 됐고, 이후 돈캐스터 로버스·찰턴 애
슬레틱(이상 잉글랜드), 브렌뷔(덴마크) 등
을 거쳐 2017년 1월 일본 J리그 가시와 레
이솔에 입단했다. 이후 2018년 후반기를 F
C서울에서 보낸 뒤 지난해 강원FC에 몸담
았다. K리그 통산 기록은 137경기, 5골·
14도움이다.

축구대표팀 골잡이 황의
조(28·지롱댕 보르도)가
12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올랭피
크 리옹과 2019∼2020 프
랑스 리그앙 20라운드 홈

경기를 통해 복귀를 알렸다. 2018자카르
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얻은 병역
면제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위해 일시 귀국
한 그는 후반 25분 교체 투입되며 지난달
15일 스트라스부르와 18라운드 이후 한 달
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팀도 1-2 역전패했다. 보
르도는 4연패의 늪에 빠졌다.

부산, 윤석영 임대이적 공식 발표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황의조한달만에복귀전…팀은역전패

윤석영

황의조


